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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청각장애인은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언어적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말소리와 글자 간의 간극으로 인해 글자에 대한 흥미를 갖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자극에 대한 말소리의 정보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말소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여러 글자의 움직임, 즉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심층 조사하였으며 말소리의 음성과 감정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로 청각장애인은 각기 다른 글자 움직임을 통해 목소리 간의 음성과 감정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으며 여러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표현 중 목소리의 높고 낮음에 대한 글자의 수직적 위치 변화에서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를 가장 정확히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초록
          
        

        
          Due to a difficulty in recognizing non-verbal information of a human voice, hearing impaired people feel a great gap between vocal and written language which results a lack of interest in letters. While recognizing this difficulty,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on acquisition of a vocal information through visual stimulation. In-depth interview with hearing-impaired people has been proceed on acquiring auditory and emotional information after watching various expressions of kinetic typography, which visually describ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a voice. The result came out as following; Hearing impaired people was clearly able to recognize differences in both auditory and emotional information. Moreover, they were able to distinguish different voice pitches from vertical movements of a letter most accurately among various expressions of kinetic ty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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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1 연구배경
        사람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은 목소리와 표정,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 요인들이며 이 중 목소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2]. 이에 반해 목소리에 내재된 비언어적 정보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경우 이를 대체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으로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상에 나타나는 문자를 사용한다[3].

        온라인 상의 문자를 주요 소통 매체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언어와 글자 사이의 간극을 더욱 크게 느낀다[4]~[6]. 이는 말소리와 글자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며 결과적으로 글자를 습득하고 사용하는데 많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5][7]. 문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더욱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대화 상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글자를 접할 때 목소리 톤이나 어투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면 글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줄어들고 흥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시각적으로 응용하여 단순 읽기만이 아닌 보고 느끼는 부분까지 확장케 하는 분야이다[8]. 이같이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정보 전달이 가능한 분야로 글자 사용 환경을 더욱 흥미롭고 윤택하도록 돕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청각장애인은 시각 자극에 대한 감정 반응이 더욱 예민하게 나타나므로[9]~[11]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타이포그래피 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지각, 인지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타이포그래피 분야 연구가 단독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청각장애인들이 글자의 움직임과 같은 시각 자극만으로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언어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의 디지털 환경에 알맞도록 스크린 상에서 목소리의 특징을 구현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아 이후 타이포그래피 연구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비언어적 정보는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 두 가지로 나누었으며 다음과 같이 알아보았다. 첫째, 화면상의 글자 움직임을 통해 목소리의 음성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인식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특정 음성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둘째,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을 통해 목소리의 감정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인식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특정 감정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나아가 다양한 글자의 움직임 중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데 관련이 있는 글자의 움직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제시한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청각장애인의 읽기 환경에 대한 농학교 교사 인터뷰, 글자 움직임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반응 조사로 전개된다.

        문헌고찰을 통해 말소리에 내포된 비언어적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글자를 사용하여 비언어적 정보를 시각적으로 구현 할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문자 사용에서 오는 어려움과 글자 교육, 사용 환경에 대하 살펴본다.

        이후 농아학교 국어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인터뷰를 진행하여 선행연구에서 명시되었던 청각장애인의 문자 교육과 비언어적 정보 습득 방법에 관해 더욱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글자 사용의 중요성과 의사 소통 상에서 비언어적 정보 인식의 필요성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화면상의 글자 움직임에 대한 청각 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을 조사한다. 목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화면상에 구현한 글자의 움직임을 보여준 후 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인터뷰하여 말소리에서 느껴지는 톤, 즉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 인식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정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글자 움직임의 특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청각장애인이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한 시각 자극에 의해 말소리의 비언어적 정보를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말소리에 내포된 비언어적 정보
      의사 소통에 있어 목소리, 표정, 태도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중 목소리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1][2]. 반면 실제 메시지 내용의 경우 7%의 영향만을 미친다[1]. 청각장애인의 경우 목소리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양이 매우 적거나 없고 주로 문자를 사용하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 교류나 구체적 의사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목소리의 비언어적 정보인 음성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목소리의 음성 정보가 감정을 인식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2-1 음성 정보
        소리는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음고(pitch),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장단(duration), 음의 세고 약함을 나타내는 음량(loudness), 음의 특색을 결정짓는 음색(timbre), 여러 개의 음이 섞여 있을 시 서로 다른 음들 간의 상호작용(sonic texture), 주변 환경에서 감지하는 소리의 위치(spatial location)와 같은 6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하위 요소를 기준삼아 소리의 특징을 해석해왔다[12].

        음색(timbre)은 노래나 악기에서 오는 음악적 사운드를 주로 지칭하므로[13] 목소리 구성 요소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하기로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음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음질(sonic texture)과 공간적 맥락에서 음을 해석하는 공간위치(spatial location)는 하나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기하는데 초점을 맞춘 본 연구와 관련이 없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소리와 관련 있는 요소로는 음고, 장단, 음량,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으며 각 요소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목소리 톤이 형성된다. 이같이 목소리에 담긴 음성적 정보는 음고, 장단, 음량과 같은 하위 요소로 구분지어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목소리의 특징을 높이의 정도, 길이의 정도, 세기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2-2 감정 정보
        목소리 하위 구성 요소인 음고, 장단, 음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목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인식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 목소리의 하위 구성요소와 감정 간의 밀접한 연관성은 다음의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보미, 허명진은 화자의 음도, 속도, 강도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았다[14].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활발하다’, ‘힘이있다’와 같은 긍정적 감정을 주로 느꼈으며 낮을수록 ‘담담하다’, ‘무뚝뚝하다’와 같은 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말의 속도가 느릴 경우 ‘느긋하다’, ‘부드럽다’, ‘자상하다’의 감정을, 빠를 경우 ‘성질이 급하다’와 같은 감정을 주로 느꼈다. 또한 목소리가 클수록 ‘힘이있다’, ‘딱딱하다’와 같은 감정이, 작을수록 ‘부드럽다’, ‘자상하다’, ‘느긋하다’와 같은 감정이 주를 이루었다. 이같이 목소리의 음고가 높고 음량이 클수록 더욱 동적인 감정을, 음고가 낮고 음량이 작을수록 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목소리가 강도가 높을수록 강한 에너지(intense energy)와 연관된 감정을 인식하며, 강도가 약할수록 약한 에너지(soft energy)와 관련 있는 감정을 인식하였다. 또한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질 시에 분노를, 목소리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단어마다 공백이 있을 시에 긴장감이나 두려움을 느꼈다[15].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목소리 구성 요소에 따라 감정적 정보가 매우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목소리의 구성 요소는 감정 정보 전달을 하는데 있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억양의 변화는 화자가 느끼는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16]. Smith 도 준언어학적 요소 중 음도, 속도, 쉼, 음질 등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이며 이중 높은 음도, 중간 정도의 말속도가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황보명, 한의진은 말소리의 억양이 감정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18]. 감정의 농도가 강하게 느껴지는 말소리는 보편적으로 높이가 높고 높낮이의 변화가 급격해지는 특징이 있으며 부드러운 감정을 느끼는 말소리에서는 높낮이의 변화가 비교적 원만한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같이 목소리의 하위 구성 요소는 감정 전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이중 음고의 높고 낮음과 변화의 폭은 감정 정보를 인식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시각 정보에 대한 비언어적 정보 인식
      청각장애인은 목소리의 음성과 감정 인식이 어려우므로 일반인에 비해 의사 소통에서 느끼는 비언어적 정보가 단조롭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문자나 음성인식 자막 서비스를 빈번히 사용[3]하므로 문자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감성적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와 관련한 시각적인 뉘앙스와 그 연출을 통해 언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영역1)으로 단순 읽기를 통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 장에서는 타이포그래피 기반의 작업물에서 볼 수 있는 비언어적 정보 전달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시각 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인지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1 타이포그래피 작업물에서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
        글자는 형태와 의미가 결합된 결정체로써 보기 위한 형태, 읽기 위한 형태라는 양면성2)이 있으며 단순 정보 전달 뿐 아니라 시각적인 응용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현주는 여러 형태의 글꼴에 대한 사용자 감성 반응을 알아보았는데 글꼴에서 나타난 형태적 특징에 따라 텍스트를 더욱 흥미롭게 느끼거나 주의를 더 기울이기도 하는 등의 감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9]. 이같이 글자 자체의 형태만으로도 각기 다른 감성 반응을 관찰할 수 있으며 글자 크기, 배치, 움직임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통해 더욱 복잡하고 구체적인 비언어적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1990년대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표현 양식 중 안상수, 601비상의 편집물에서는 소리의 크기나 운율을 표현하기 위해 글자 크기나 배치를 활용하였다. 안상수의 “보고서 보고서”는 글자를 활용한 다양하고 실험적 표현을 선도하였는데 Fig. 1에서와 같이 띄어쓰기와 마침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텍스트 간의 연결성을 볼 수 있다. 반면 글자와 배경 색상을 반복적으로 반전시켜 내용 간 경계를 두었다. Fig. 2에서와 같이 601비상은 글자의 크기 대비를 활용하여 소리의 강약과 감정의 기복을 표현하였다.

        
          
          

          Fig. 1. 
				
          

          
            Ahn Sang-soo, “Report Report”
          
          

          

        

        
          
          

          Fig. 2. 
				
          

          
            601Bisang, “We are family.” 
          
          

          

        

        2000년대 들어서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키네틱 타이포그래피 작업물이 다수 나타났다.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의 움직임을 조작한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데[20], 이는 언어의 음절·단어·문장을 단계별로 표현하는데 알맞으며 소리 크기나 박자, 속도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9]. 노승관은 실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추어 글자 움직임과 속도가 변화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 도시 속 리듬감과 속도감을 표현하였다[21]. Fig. 3에서와 같이 그리드의 틀 안에서 자모 조합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기본 단위인 음소부터 음절, 단어에 이르기까지 글자 단위별로 세밀한 규칙을 설정하여 움직임을 설계하였다.

        
          
          

          Fig. 3. 
				
          

          
            Seung Kwan No, “Hangul Fabric” Modular System 
          
          

          

        

        하주현은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목소리 변화를 글자의 움직임으로 표현하였다[22]. Fig. 4에서와 같이 목소리의 특징을 음고, 장단, 음색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목소리를 표기하는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글자 움직임에 적용하였다.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을 바탕으로 목소리의 톤과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통해 글자의 움직임만으로도 말소리에서 느끼는 비언어적 정보를 일부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리를 시각화한 글자의 움직임만으로 말소리의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4. 
				
          

          
            Joo Hyun Ha‘s Voice Writing System 
          
          

          

        

        여러 타이포그래피 작업물에서 볼 수 있듯, 타이포그래피는 의미와 사고가 조형적으로 결합된 상태로써 언어와 비언어적 정보를 시각적 형태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분야이다[23]. 특히 키네틱 타이포그래피는 디지털 시대에 글자를 통한 경험을 정서적 영역까지 확장하며 말소리에서 오는 변화를 더욱 유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글자를 인식하는 언어적 소통과 감정을 느끼는 비언어적 소통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여러 겹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디지털 화면 상의 시각 정보에 더욱 많이 의존하는 청각장애인[3]에게는 보다 생동감 있는 의사 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3-2 디지털 화면 상에서의 청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
        인간의 전 감각 중 시각은 70~80%을 차지하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정보 처리를 담당한다[24]. 청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 시각을 지각하는 영역으로 확장[10]되며 일반인에 비해 시각 정보를 더욱 예민하고 빠른 속도로으로 습득한다[25].

        이재명은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표현한 글자 움직임을 청각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동시에 보여준 후 이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9]. 청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글자의 움직임에서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간의 차이 또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시각적 자극에 감정적으로 더욱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각 장애인은 시각물을 활용한 비언어적 정보 전달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대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성적 자막 연구가 진행되었다. Mori와 Fels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 가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 Fig. 5에서와 같이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청각 정보를 글자 크기와 비율, 배치, 색상, 움직임과 같은 변화를 통해 표현하였다[26]. 청각장애인은 글자의 시각적 변화를 통해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중 일부를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글자의 시각적 표현에 대해 큰 흥미를 느꼈다. 이와 같이 타이포그래피는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음성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Fig. 5. 
				
          

          
            A case for lyrics expressed on a screen by applying visual changes of the letters
          
          

          

        

        Bola 외는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이 시각물을 지각하는 과정을 관찰하였으며 이들의 두뇌 활동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10].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 자극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청각을 담당하는 두뇌 피질이 활성화되는 특이한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청각과 시각 간의 기능적인 연결은 일반인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각장애인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Finney 외는 청각장애인에게 화면 상에 나타난 점(dot)의 움직임을 시각 자극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라보는 청각장애인의 뇌 활성도를 fMRI를 통해 관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11]. 청각장애인이 시각 자극을 인식할 시에 일반적으로 청각 정보를 담당하는 뇌 일부분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분으로 활성화되는 감각 교차 지각(cross modal perception)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청각장애인이 일반인과는 다른 지각 체계를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소리를 듣는 뇌 세포로 시각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 다시 말해 시각 정보를 통해 소리를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27].

        청각 장애인의 시각 감각은 일반인에 비해 더욱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감각적 특성으로 인해 시각 정보 전달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말소리를 시각화 한 타이포그래피를 시각 자극으로 활용한다면 대화 상에서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 정보, 즉 말소리의 톤이나 감정에 대한 인식이 원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시각적 지각이 청각 피질까지 확장되어 나타나는 청각 장애인에게 청각 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소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청각 장애인과 글자
      수화는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3]. 또한 얼굴의 표정이나 입모양으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간단한 의미를 추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건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글자는 청각장애인이 건청인들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디지털 기기 상의 문자 소통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3].

      이 장에서는 청각장애인의 글자 인식과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또한 서울 소재의 농학교 전공과 국어 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글자 사용 환경과 글자 교육 현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4-1 글자 인식의 어려움
        청각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말소리 인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소리와 글자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4][5]. 이들에게는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과정이 아닌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이 부자연스럽고 낯설은 과정으로 접하게 된다[6].

        Morford는 말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청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6]. 건청인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비해 단어를 더욱 정확하게 찾았으며 특히 소리가 서로 유사한 단어의 경우 이러한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글자와 소리를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은 글자를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청각장애인은 말소리와 글자 간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자를 접할 시 심리적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배움의 좌절로 이어지며 글자 교육에 큰 어려움을 야기한다[4].

        성인 청각장애인의 읽기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영어권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청각장애인의 읽기 능력이 만9세 아동의 수준과 같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수준과 같다[28].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인은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반인에 비해 빠르고 시각적 두뇌 활성도가 높다[25]는 지각상의 특이점이 있다. 이들은 글자를 읽지 않고 보는 방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6] 일반인과 차별된 방식으로 문자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알맞다.

      

      
        4-2 글자 사용 현황 
        교사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자 사용 환경과 글자 교육 현장에 대해 알아보았다. 청각장애인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의사 소통 방법은 스마트폰 상의 문자 서비스이다. 이밖에도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영상 통화 기능을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의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가 다수 출시되었는데 음성 인식 어플리케이션 중 구글과 국내 기업에서 개발한 소보로가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목소리를 인식하여 화면 상 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글자의 원활한 읽기 기능을 전제로 한다.

        일상의 각종 생활 정보는 주로 TV나 컴퓨터 디지털 화면 상에서 접하는 이미지와 문자를 통해 얻는다. 하지만 한국어 문장 이해력이 낮을 시 자막으로 인한 의사 소통이 어려우므로 읽기가 미숙한 경우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가, 문화 생활 또한 글자 읽기에 많은 의존을 하게 되는데 자막 제공이 되는 티비 프로그램이나 영화의 경우 즐겨 시청한다. 국립국어원의 조사 자료에서 또한 디지털 화면 상에서의 글자 사용이 의사소통과 일상 정보 습득을 위한 주요 통로로 제시되었다[3].

        청각장애인의 글자 교육 환경과 글자 사용 상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다음과 같다.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글자 교육 자료로 시각적 자극을 활용한 영상 매체를 많이 사용한다. 이와 같은 교육용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Fig. 6에서와 같이 주로 동화책이나 시를 접할시 수화와 글자, 배경 이미지가 삽입된 형태로 나타난다. 글자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인쇄 매체에 비해 시각 자극이 풍부한 영상 매체를 더욱 선호하며 이러한 이유로 수업 환경에서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이같이 청각장애학생들은 복잡하고 긴 글보다는 짧고 간단한 글을 선호하며 여러 글자를 정독하는 것을 기피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읽기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자 활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읽기 매체를 통한 사전 문화 경험이 필요하다[28].

        
          
          

          Fig. 6. 
				
          

          
            Education Movie Samples for Hearing Impaired People: Poetry Reading
          
          

          

        

        청각장애인은 말소리와 글자를 연관시키지 못하며 읽기에 대한 흥미가 건청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4]~[6]. 하지만 현재 청각장애인의 글자 교육이나 의사 소통을 지원하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읽기 교육이나 음성 인식과 같은 기능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글자에 대한 흥미와 정서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 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글자를 통해 목소리의 톤이나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면 글자 자체에서 생동감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글자를 대하는 인식 또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Ⅴ.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
      목소리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글자 움직임을 중심으로 청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목소리 톤이나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정보는 목소리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인 음고, 장단, 음량과 밀접한 연관[14]~[16]이 있으므로 하위 요소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주현은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소리를 세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소리의 크고 작음, 높고 낮음, 길고 짧음을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글자의 움직임이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음성 정보와 감성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22].

      
        
        

        Fig. 7. 
				
        

        
          Writing System for Voice Elements: (left)pitch / (center)duration / (right)loudness
        
        

        

      

      이와 같이 Fig. 7의 타이포그래피 영상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소리의 비언어적 정보 전달 가능성을 검증받은 자료로써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정보 전달 여부를 알아보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도 언어의 음성적 특징을 묘사하여 목소리의 비언어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물은 일반인에 비해 시각 감각이 예민하고 문자 의존도가 높은 청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영상물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5-1 조사 방법
        타이포그래피 영상물에 대한 청각장애인들의 음성적, 감정적 정보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은 서울 소재의 농학교 전공과 재학생으로 소리를 전혀 못 듣는 심고도 난청인 한명과 매우 큰 소리에 한해 들을 수 있는 고도 난청인 한명이다.

        다양한 목소리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글자의 움직임을 컴퓨터 스크린 상에서 보여준 후 이에 대한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반인에 비해 읽기 능력이 저조한 조사 대상자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화면 상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수를 한 글자에서, 두 글자, 여러 개의 문장으로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각 자극을 구성하였다. 조사는 영상물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개별적으로 알아보는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된 폐쇄형 질문과 이에 대한 심화된 의견을 물어보는 개방형 질문으로 Fig. 8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Fig. 8. 
				
          

          
            Interview Survey to Investigate Hearing Impaired People’s Recognition on Auditory and Emotional Information 
          
          

          

        

      

      
        5-2 조사결과1: 음성 정보 인식
        각기 다른 목소리를 시각화 한 다양한 글자 움직임을 보여준 후 화면 상에서 느껴지는 음성적 차이를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조사 대상자가 인식하는 음성적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글자의 움직임을 보고 느낀 음성적 차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대상자 모두 글자의 움직임을 보는 동시에 음성적인 차이를 느꼈다. 글자 움직임 간의 차이를 5점 척도에 맞추어 조사했을시 한글자, 두글자, 문장 단위의 글자 움직임에서 음성적 차이를 느끼는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는 4~5점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에서 음성적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나타났다.

        글자의 움직임에서 인식한 음성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목소리 하위 구성 요소인 음고, 장단, 음량의 차이에 따라 음성적 정보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심고도 난청인의 경우 소리의 높고 낮음을 가장 뚜렷하게 인식하였으며 짧고 긴 정도 또한 일부 인식 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목소리 크기 차이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들을 수 있는 고도 난청인은 글자 움직임에서 큰소리와 보통 크기 목소리, 긴소리와 짧은 소리,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성적 정보를 모두 인식할 수 있었다. 이같이 청각장애인은 목소리의 하위 요소들을 인식할 수 있었으나 잔존 청력이 있는 경우 음성 정보를 더욱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음성적 특징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글자의 움직임으로 두 조사대상자 모두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Fig. 7(left)의 양식을 꼽았다. 글자가 위, 아래로 이동하는 움직임에서 목소리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히 느꼈다고 답하였다. 이와 같이 말소리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글자 움직임 중 글자가 수직으로 이동하는 양식에서 특정 음성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5-3 조사결과2: 감정 정보 인식 
        음성 정보를 알아보는데 사용하였던 조사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각장애인의 감정 반응을 알아보았다. 각기 다른 글자 움직임에서 감정적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 질문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할 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자 움직임을 보고 느낀 감정적 차이는 다음과 같다. 두 조사 대상자 모두 한글자, 두글자, 여러 문장 단위에 상관 없이 각기 다른 글자의 움직임에서 감정적 차이를 분명하게 느낀다고 답하였다. 감정적 차이를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했을 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의미하는 4~5점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반해 특정 감정을 인식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글자의 움직임을 통해 ‘반갑고 즐거운 감정’, ‘졸린 감정’, ‘놀란 감정’ 등을 느낀다고 답하였으나 반면 ‘기쁘다’와 ‘슬프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쁨’, ‘슬픔’과 같은 추상적 개념의 감정의 경우 목소리를 구현한 글자 움직임을 통해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감정 정보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글자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움직임이 적거나 느린 것에서 나른함, 피곤함을 느꼈으며 움직임의 폭이 크고 활발할수록 에너지가 높은 즐거운 감정, 놀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인은 글자의 특정 움직임에서 감정을 느끼기보다는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며 기쁨과 슬픔과 같은 추상적 개념보다는 물리적인 움직임과 연관된 감정을 주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6-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목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물을 접하였을 시 목소리의 음성 정보와 감정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인식한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아가 정보 인식을 돕는 글자의 움직임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제안한 연구 목적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인은 화면 상의 글자 움직임을 통해 각기 다른 목소리의 음성적 특징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 중 소리의 높고 낮음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하였으며 소리의 길고 짧음 또한 인식할 수 있었다. 잔존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 음성적 차이를 더욱 세밀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사소통에서 억양, 강세, 속도 등과 같은 준언어학 요소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억양을 꼽은 권순복의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29]. 목소리의 하위 구성 요소인 음고, 장단, 음량에 따라 목소리의 음성 차이가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목소리의 높고 낮음의 정도에 따라 위, 아래로 이동하는 글자의 움직임에서 음성적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인식하였다.

        둘째, 글자 움직임을 통해 목소리의 감정을 일부 인식하였다. 목소리 간의 감정 차이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나 특정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글자 움직임이 과격해질수록 즐겁거나 놀란 감정과 같은 동적인 감정을, 움직임이 미약할수록 졸리거나 피곤한 것과 같은 정적인 감정을 인식하였다. 특히 목소리 높낮이를 의미하는 위, 아래 위치 변화와 세기를 의미하는 글자 형태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수록 동적인 감정을, 원만하게 나타날수록 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이는 억양의 변화가 급격할 시 감정의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18], 목소리의 억양과 강도(intensity)가 크게 나타날 시 강한 에너지의 감정을 인식하고 강도가 약할 시에 약한 에너지의 감정을 인식한다는 연구결과[14][15]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이 목소리를 화면상에 구현한 글자 움직임을 통해 청각적 정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감정 정보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 청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필요성을 조명한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말소리와 글자 간의 간극에서 오는 읽기의 부진, 문화·정서적 경험의 부족에서 오는 글자와의 정서적 거리감 등[4]~[6], 글자를 접할 때 청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타이포그래피 분야 연구의 시발점이 되며 문헌적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6-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타이포그래피 분야의 기초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동반한다. 먼저 일반인에 비해 읽기 수준이 낮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글자 움직임을 따라가며 글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글자가 위, 아래로 이동하며 자음의 일부가 겹쳐질 시, 또는 움직임의 속도가 빨라질 시에 읽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는 청각장애인이 세부적 감정을 인식하는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라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영상물에 대해 보다 세밀한 감정을 인식하였던 일반인의 반응[22]에 비해 더욱 단조로운 반응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글자 움직임에서 청각장애인의 비언어적 정보 습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읽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글자 표현 양식을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글자 움직임을 통해 비언어적 정보 인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는데 그쳤으나, 이후에는 말소리를 묘사하는 타이포그래피의 구체적인 표현 양식을 청각장애인의 시각에서 개발해야 한다.

        또한 말소리를 전달하는 글자 표현 양식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인의 글자 사용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글자의 움직임을 통해 청각 정보를 인식한 청각장애인은 기존에 무관심했던 뮤지컬, 콘서트와 같이 음악을 동반한 새로운 문화 영역에도 관심을 표현하였다. 특히 또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들을 수 있는 고도 난청인은 음성적 특징을 보다 다양하게 인식하였으므로 글자 움직임을 접할 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인식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공와우기나 보청기의 발달로 청각 장애인 중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국립국어원, 2009) 새로운 문화 영역에 대한 실질적 적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면 글자 습득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Notes
      
        1) 송성재, 한글 타이포그래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18
      

      
        2) 김지현, 글자기능의 극대화를 위한 기능적 타이포그래피의 재해석, 기초조형학연구 7권 2호, 2004,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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